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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배분제 도입이야말로 강력한 동기부여” �노동조합, 2차 본회의에서 조건 없는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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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는 17일(화) 15시, 2021년도 단체교섭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임금 등 세 개 실무소위의 지난 경과를 공유한 뒤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조합은 먼저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 “20년에 이어 올해 2분기에도 회사는 지속 성장 중”이라며 내부 출신 CEO는 다르구나 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회사의 성장을 견인한 조합원의 염원이 담긴 요구안에 대해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사는 “시원히 답변 드리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통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데다 산업재해 및 요금인하 압박 등 추가 고려 상황이 많아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노, ‘재계 순위가 무색할 정도로 KT 임금 낮아’�사, ‘수치 상으론 중산층 넘는 임금’��‘타 기업의 임금인상, 성과급 폭이 높아 우리 조합원의 낯이 부끄러울 정도’라는 노동조합의 지적에 대해서도 회사는, “88%에게만 지급한다는 제5차 재난지원금을 우리 직원들은 불과 26%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한때 노동조합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 성과급 요구에 회사는 “전사 성과급 지급과 세전 당기순익의 5%를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성과배분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항변한데다, “MZ세대의 이직률이 일어나는 것은 KT만의 문제가 아닌 인재 경쟁, 인력구조 유연성이 우리와 다른 플랫폼 기업의 특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에 “MZ 퇴사율을 이야기 한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성과배분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조합이 요구한 영업이익의 10%, 전년 당기순익의 25% 일시금 배분의 수용이야 말로 생산성 향상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사는 이어 이동통신 구입비용 정기지원과 관련해서 토론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회사는 ‘노동조합의 제시안을 검토하다 보니 시행 시 임직원에게 소득세가 징수되더라’며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회사는 인사제도 개선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도입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나 기존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 등을 통해 유연성 있게 접근하겠다고 다소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